
- 1 -



- 2 -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구 분 내   역

출장자 소속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성명 강무홍 직급 부연구위원

출장목적
(중복선택 

가능)
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□ 국제행사 참가

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■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관련사업
(예산항목)

 m 출장목적 : 북미 물류공급망 변화 수요 및 자료 조사를 위한 현지기업 인터뷰

 m 관련사업

  - 「한-북미 무역구조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」(일반)

    (사업기간 : 2024.01.01. ~ 2024.10.31.)

출장기간 2024. 4. 7. ∼ 2024. 4. 14.(6박 8일) 출장지 미국(뉴저지, LA)

출장일정

일자 방문지 주요업무* 항공편

04.07(일)
부산(16:25) →
인천(19:30) → 

JFK(11:20) 
항공 이동

KE1422
KE0085

04.08(월)
FNS 뉴저지

기업 인터뷰, 현지조사 차량 이동
뉴욕뉴저지항만공사

04.09(화) Newyark(16:20)→LA(19:28) 항공 이동 UA1357

04.10(수)
FNS LA

기업 인터뷰, 현지조사 차량 이동
FNS 컨설팅

04.11(목)
BPA 미지사 및 HMM

기업 인터뷰, 현지조사 차량 이동
CJ대한통운 서부지사

04.12(금)

LA → 샌디에이고

기업 인터뷰, 현지조사 차량 이동FNS 샌디에이고

샌디에이고 → LA

04.13(토)
LA(12:30) → 

인천(+1 17:50)
항공 이동 KE0018

04.14(일)
인천(19:35) → 

부산(20:45)
항공 이동 KE1427

출장성과

 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

  - 당초 계획했던 현지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미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(3

가지) 설계 및 관련 데이터 확보

 ○ 주요 성과

  - FNS 및 CJ대한통운 현지 법인 방문을 통한 ① FTZ를 활용한 면세 물류, ② 폐배터리 증가에 

따른 역물류, ③ IRA 등 미국 규제에 따른 한국으로의 역물류 등 비즈니스 모델 설계 논의

  -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별 실험을 위한 운송비, 보관비 등 비용 데이터 및 FTZ 활용 사

례, 트럼프 vs. 바이든 세금 변화 등 자료 확보

향후계획

 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

  - 9월 개최 예정인 한-미 공급망 세미나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효과, 정책 추진 계

획 발표 추진

  - 출장결과보고서 및 발표자료 공유를 통한 북미 물류공급망 대응방안 관련 정보 확산

 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

  - 미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한 한-미 물류공급망 대응 관련 공동 정책 발굴

  - 해양수산부, 국토교통부, 산업부 등 물류 주무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북미 

물류공급망 변화 대응 정책 발굴

참고 등 
특이사항 
(건의사항)

 ○ 해당사항 없음

*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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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유형
 ■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□ 국제행사 참가

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■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업무①  04.08.(월) FNS 뉴저지 및 뉴욕뉴저지항만공사 인터뷰

수행계획 

 ▫(오전) FNS 뉴저지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김은수 연구위원, NJCU 이은수 

교수, FNS 박경철 상무이사 등 5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245 W Commercial Ave., Moonachie, NJ 07074 (310-625-8011)

 ▫(오후) 뉴욕뉴저지항만공사 인터뷰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PANYNJ Rado Saragih 

항만관리부장 등 14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150 Greenwich St, Jamaica, NY 11430 (347-835-2889)

수행결과

 ▫(오전) FNS 뉴저지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FNS는 약 30년 간 북미 물류사업을 지속했으며, 2021년 기준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

  - 한국 화주 대상 북미 1위의 3PL 기업이며, 코웨이, QCells, GS, 롯데, LG, 삼성 등이 주요 고객

  - 현재 1,000명 이상의 물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자체 FNS 컨설팅팀을 두어 물류 

최적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 중

   · FNS 서부지사에 FNS 컨설팅팀이 있으며, 10일 미팅 예정

  - 미국, 멕시코, 한국, 중국 등 총 45개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으며, WMS 및 TMS를 운영하

여 창고 및 트럭 운영 계획을 수립 중

   · 2021년 기준 156개 도시에 11,000개의 컨테이너 운송

  - 약 23,000개의 도시 대상으로 특송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별 배송 기한에 맞춰 최

적화된 경로로 운송

   · 현재 위치추적기를 트럭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최

적운송경로 구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음

   · FNS에서는 항만에서 센터까지, 센터에서 센터까지 OTR(On The Road) 운송을 주로 하기 

때문에 Full Load의 화물을 주로 수행

   · 주요 비즈니스 사업으로는 40피트 ISO 컨테이너 화물 4개를 미국 내 OTR 53피트 컨테이

너 3개에 옮겨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모델

    → 따라서 최적운송경로보다는 물류센터 최적입지 모형의 구축이 필요

  - Macro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추진

  - 세부적인 내용은 FNS 본사 및 FNS 컨설팅과의 워크숍을 통해 논의 필요

 ▫오찬 참석자(5명)

  - KMI 이성우, 김은수, 강무홍 등 3명

  - FNS 뉴저지 박경철 상무, FNS 뉴욕 황원삼 팀장 등 2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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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▫(오후) 뉴욕뉴저지항만공사 인터뷰

  - PANYNJ는 뉴욕/뉴저지에 있는 항공, 철도, 항만 등을 관리 및 운영하는 정부기관

  - 특히 항만과 관련해서 별도의 본부를 운영 중이며, Port Newark Container Terminal, 

Maher Terminals, APM Terminals, Port Liberty New York Terminal, Port Liberty Bayonne 

Terminal, Red Hook Container Terminal 등 6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비롯해 Brooklyn 

Cruise Terminal 등 3개의 크루즈 터미널도 운영 중에 있음

   · 2022년 기준 연간 9,494천 TEU의 화물을 처리했으며, 이는 미국 내에서 POLA 다음으로 

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실적

   · 연간 약 2,000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고 있으며, 자동차 RoRo 선은 400여 척, 벌크

선은 200여 척 기항하고 있음

   · 전년 대비 2020년에는 1.5%, 2021년에는 18.5%, 2022년에는 5.7% 증가하는 등 컨테이너 

화물 처리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음

  - 화물 하역비용은 터미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TEU당 2~300달러 수준으로 

되어 있음

  - 또한 한국-NYNJ 간 선박 운임은 현재 약 2~3,000달러임

  - NYNJ 대표 터미널인 Maher Terminal을 방문하였으며, 터미널 개요 및 현재 운영 실

적과 관련해서 발표 및 논의 진행

 ▫만찬 참석자(15명)

  - KMI 이성우, 김은수, 강무홍 등 3명

  - NJCU 이은수 교수, 뉴저지주의회 장선직 보좌관(엘렌팍 의원), PANYNJ Rado Sarangih 등 12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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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②  04.10.(수) FNS LA 경영진 인터뷰 및 KMI-FNS 컨설팅실 심층 워크숍

수행계획 

 ▫(오전) FNS LA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산업연구원 남상욱 박

사, FNS 김영빈 부사장 등 10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1545, Francisco St. Torrance, CA 90501 (213-800-2782)

  - 주요 내용

   · 미국 서부 내 FNS 물류시설 및 화물처리량 현황

   · 미국 서부 FNS 화물 처리비용(운송비, 보관비 등) 등 자료 수집

   · 미국 동부 및 서부 간 화물 변화 추이

   · 미국 정치, 경제 이슈와 연계한 물류시장 변화 전망

   · 현지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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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· 미국 내 주요 물류공급망 변화 이슈 및 FNS 대응 사례/전략 조사

   · 물류공급망 분석 모형 관련 수요조사(최적 입지 선정, 운송경로 등)

   · FNS LA 물류시설 참관

 ▫(오후) KMI-FNS 컨설팅실 심층 워크숍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산업연구원 남상욱 박

사, FNS컨설팅 양수영 실장, 서민선 파트장, 최슬기 부장 등 11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1545, Francisco St. Torrance, CA 90501 (424-409-6129)

  - 주요 내용

   · 북미 주요 화물(자동차 부속, 이차전지 등) 물류루트 변화 동향 및 주요 이슈 

   · FNS 물류시설 및 화물처리량 현황

   · FNS 컨설팅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(B2C Biz, 통합 허브 위치, 북미 물류 거점 설계 등)

   · 물류컨설팅 방법론 논의(최적화, 시뮬레이션 모형 등)

   · FNS 화물 처리비용(운송비, 보관비 등) 등 자료 수집

수행결과

 ▫(오전) FNS LA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토렌스에 있는 FNS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인터뷰 및 현지조사 실시

  - 25,000sqft 되는 물류센터를 30여 명의 작업자가 운영하고 있음

  - 우리나라 HIVE(BTS Goods), LG 에너지솔루션(배터리) 등 다양한 제품을 보관·관리하고 있음

  - 화물 피킹을 위한 Voice 기반의 DPS(Digital Picking System)를 운영 중에 있으며, 최근에

는 아래 그림과 같이 LG 클로이 로봇 기반의 피킹 보조시스템을 테스트 중에 있음

 ▫(오후) KMI-FNS 컨설팅실 심층 워크숍

  - (미국 물류기업 개요) 미국 내 물류기업은 국내 제조기업의 의존도가 높음 

   · 미국 내 물류기업은 국내 제조기업의 현지 생산 설비 구축, 현지 판매 법인 설립 등에 따

라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높음

   · 전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의 요구사항에 특화된 경우가 높음  

   · 이에 국내 제조기업의 수요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데 제한적 상황이 발생 

   · 현재, 다수의 기업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라 물류기업의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

  - (FNS의 기본서비스) OTR(On The Road)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 창출

   · 항만 반출 후 철도, 트럭을 이용하여 소비지까지 물류서비스 제공

   · 특히 OTR* 비즈니스를 통해 많은 수익 창출

* 40ft 4대를 53ft 3대(Cross-dock 시스템)로 바꾸어서 트럭킹 비용 절감

   · 상품 재고 모델 → 장기 보관 시 컨테이너 샤시 채로 외부에 보관

   · 국경에서 트레일러 활용 모델/창고 보관 모델 운영 중(운전수와 헤더만 교체)

   · FNS의 OTR 서비스는 중간 경유지 없이 물류센터 간 직접 연계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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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(신규 서비스 1) FTZ(Free Trade Zone) 활용 방안 

   ·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이 필요하며, 탄력적 생산 및 관세 관리를 위

해 FTZ를 활용이 필요 

   · 생산 설비 인근에 FTZ를 구축하거나, 생산설비 지역을 FTZ로 지정하여 생산을 위한 원부

자재 수입 및 생산 품목 재수출시 관세 감세가 가능할 것

   · 현지 법령에 따라 실효적 이익 발생 가능성 및 주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이 결정되므로 면

밀한 검토 필요 

  - (신규 서비스 2) 역물류 발생

   · 현재 미국 내 설비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2차전지, 태양광 등 분야의 역물

류 가능성이 발생 

   · 특히, 폐전지 재생 및 폐기를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수요가 확대 

   · 안정화된 재생 기술 확보 및 재생을 위한 설비 구축 지역 확정에 따라 역물류 물량 및 중

요성이 변화될 것

   · 또한, 현지 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 상승

   · 코로나19 이후 생산 설비의 탄력적 운용이 중요해지고,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

하여 미국 내 설비 활용 필요성이 발생

   · 예를 들어 할랄 인증이 중요한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식품 산업 설비를 미국에서 활용 

가능하며, 이는 상대적으로 할랄 대응이 부족한 국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

려할 수 있을 것 

  - (데이터 요청) 아래 그림과 같이 운송비, 보관비 등 Raw Data 요청



- 8 -

 ▫만찬 참석자(11명)

  - KMI 이성우, 강무홍, KIET 남상욱 등 3명

  - FNS 김영빈 부사장, 임승택 상무, 김명준 실장 등 7명

  - 부산항만공사 김성수 차장 등 1명

업무③  04.11.(목) BPA 미지사 및 CJ대한통운 서부지사 인터뷰

수행계획 

 ▫(오전) BPA 미지사 인터뷰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산업연구원 남상욱 박

사, BPA 김성수 지사장 등 7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4801 Wilshire Blvd., #290, Los Angeles, CA 90010 (213-218-1576)

  - 주요 내용

   · 미국 내 한국 진출 기업현황(고용, 규모, 매출 등) 파악

   · 미국 내 주요 물류공급망 변화 이슈 및 부산항만공사 대응 사례/전략 조사

   · 부산-미국 간 화물처리량 변화 추이 조사(서부↔동부)

   · 한-미 간 선박 운송비 및 물류비(하역료 등) 등 자료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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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▫(오후) CJ대한통운 서부지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산업연구원 남상욱 박

사, CJ대한통운 지사장 등 19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18805 S Laurel Park Rd, Rancho Dominguez, CA 90220

  - 주요 내용

   · 기업현황(고용, 규모, 매출 등) 및 지점 현황 파악

   · 미국 내 주요 물류공급망 변화 이슈 및 CJ대한통운 대응 사례/전략 조사

   · 캐-미, 멕-미 물류비 및 운송시간 등 자료 수집

수행결과

 ▫(오전) BPA 미지사 및 HMM 인터뷰

  - 지원 기관 현황 

   · 물류 기업 및 제조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

해 해외 지사 운행 

   · 코로나19 물류의 안정성 축소에 따라 기관의 중요성 확대 

   · 개별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가 기관이 역할이 중요하며, 특히 해외 공공

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 

  - 물류 안정성 강화 

   · 코로나19 이후 공동 물류센터, 터미널 확보의 중요성이 크게 상승 

   · 해당 정책의 수행 주체로 항만공사의 역할이 부상 

   · 서부 지역의 중요성이 하락하고, 중부 및 동부 지역의 중요성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 서부 

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

 ▫(오후) CJ대한통운 서부지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CJ 비즈니스

   · CJ대한통운은 2018년 드라이 물류 전문기업인 DSC Logistics를 인수하였고, CJ푸드는 휴

멘스(콜드체인물류)를 인수

   · DSC와 휴멘스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로컬 물류 비즈니스 강화

    * FNS는 주로 인바운드 물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CJ USA와는 차이 있음

    * CJ USA는 미국기업으로 봐야 함

   · 수입화물은 H-mart와 COSTCO 등으로 배송

   · 제일제당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생산으로 전환 중(역물류 발생 중)

  - CJ 비즈니스 모델(국제 10%, 로컬 90%)

   · 미국에서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 등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할랄기준이 높음

   · 미국 물류기업 인수를 통한 현지화가 중요함(로컬네트워크, 로컬인증 등에 유리)

  - 물류흐름 변화 예상

   · 1. 아시아-미국 서부, 2. 아시아-미국 서부+캐(우회), 3. 아시아-미국 서부+동부, 아시아-캐/

멕 경유-미국, 4. 미국 로컬 생산해서 미국 소비, 5. 미국 로컬 – 아시아 수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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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CJ LARED 프로젝트

   · 텍사스 소재 멕시코 국경에 8천 평 창고 투자

   · 삼성그룹이 멕시코에서 화학제품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

 ▫만찬 참석자(19명)

  - KMI 이성우, 강무홍, KIET 남상욱 등 3명

  - 부산항만공사 김성수 차장 등 1명

  - CJ대한통운 이기우 지사장, 강경호 부장 등 3명

  - FNS 김영빈 부사장, 임승택 상무, 김명준 실장 등 7명

  - HTNS 장원상 법인장, 박태동 이사, 전형준 과장, 구은희 과장 등 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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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④  04.12.(수) FNS 샌디에이고 인터뷰 및 현지조사

수행계획 

 ▫(오전/오후) FNS 샌디에이고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참석자 : 이성우 선임연구위원(인터뷰), 강무홍 부연구위원(서기), 산업연구원 남상욱 박

사, FNS 김명선 실장, 윤광선 사원 등 5명

  - 주소 및 연락처 : Calle De Linea, San Diego, CA 92154 (213-800-2782)

  - 인터뷰 질문

   · FNS 샌디에이고 지점 현황 파악

   · 미국-멕시코 간 화물처리량 현황 및 화물 처리비용(운송비, 보관비 등) 등 자료 수집

   · 미국-멕시코 간 주요 물류공급망 변화 이슈 및 대응 사례/전략 조사

   · 물류공급망 분석 모형 관련 수요조사(최적 입지 선정, 운송경로 등)

   · FNS 샌디에이고 물류시설 참관

수행결과

 ▫(오전/오후) FNS 샌디에이고 인터뷰 및 현지조사

  - FNS 샌디에이고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

   ① Storage Trailor 운영 : 화물보관용 Storage Trailor를 멕시코로부터 수입해 화주 또는 제

작사 요청에 의해 일정 기간 보관 후 발송

   ② 물류의 Hand-over 서비스 제공 :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화물의 운전자, 헤드만 미국으로 

변경해 미국 내 운송 서비스 제공(1일 10~15대 서비스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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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트레일러만 두고 가면 되기 때문에 주 6일 또는 7일 서비스도 가능함

  - 동부시장 성장 이유

   · 2.3억명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, 인프라 접근성 높아짐

* 미국 동부항에서 트럭으로 1일 내 연결 가능

* 철도도 있으나 트럭킹이 더 효과적임(현재 1일 운임 3천 달러, 코로나시기 1만 달러)

   ·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조도 약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가능

   · 한국의 투자가 미 동부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(생산)-미국 항만과 내수로 연

결되던 고리가 미국 동부 생산 후 미국 내수 및 아시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

   · 현재 한화 큐셀 제품이 싱가포르로 역수출되고 있음(폐배터리도 아시아로 역수출) 

  - 최근 미국 물류기업 고전 이유

   · 코로나로 인해 충분히 창고가 확보됨

   · 코로나로 인해 화주기업들의 물류인식 제고(JIC → JIT)로 물류 관리 등 전체 물류 재고량 

감소

   · Risk 대응으로 단기 계약을 주로 하고 대안 확보 등 유연성 확대 

 ▫만찬 참석자(5명)

  - KMI 이성우, 강무홍, KIET 남상욱 등 3명

  - FNS 김명준 실장, 윤광선 사원 등 2명

   

*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(관련 사진, 도표 필요시 추가)
*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(필요시 조정)


